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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 지루한  장마  뒤 하고 결실  계  다가 고 습니다. 

운 결실  계  맞아 원님들  가 에 행복  가득 드시고 연 에도 한 

결실  거 시  랍니다. 

근 지 난  한 후변 가 지  심  모 고 는 가운 ,  

 다루  한 가 해마다 열리고 고 우리나라도   심각  

식하고 산 탄  는  강 하고 습니다.  하여 우리 학

는 지난 5월 “ 후변 에 한 경  처 안”  주  내  학들  참가

한 가운  훌 한  열띤 토  었습니다.  는 지  보 뿐만 아니

라  생 에 직결 는 므  앞 도 계  연  통해 람직한 해

결 안  찾아내는  모든 역량  모아야 할 것 니다.

에 간 는 경 연  30  2 에는 지난 5월 학 에  

었  내  학 님들  과 원님들  새  보내주신 고들  게재 니다. 

학 에  훌 한  토  해주신 해 에  신 학 님들과 원님들, 그

리고 에 게재 는 고  보내주진 원님들께 다시 한  감사드립니다. 아울

러  에 도 해진  안에 심사  마쳐 차질 없  학 지가 간  

 도  해주신  편집 원장과 편집 원 여러   간  한 실  

맡아 고해 주신 송동  사   간사께 감사  말씀  드립니다.

학 는 9월말  4  도, 학 지  간   8월말에 어 3  도 

어 습니다. 학  주 과 토 , 학 지  심사  편집  과 에  

지 원님들  고견  극  하도  하겠습니다. 

에는 9월말 앙 경 쟁 원  함께하는 공동학 , 11월  



람사    학 , 12월말 경  4  학  공동학  비

하고 습니다. 들 학 가 공  마 리   도  원님들  극

 참여  심  탁드립니다.

원님들  건승  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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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경 학  장 


